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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이슬람 문명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 기록함으로써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

하여 이슬람의 요람이자 부족사회 구조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유산으로 남긴 베두

인 사회를 필두로 끝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슬람의 역사와 예술을 고

찰하고 있다. 

이슬람은 신만이 영원하고, 다른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으며 덧없이 일시적이고 

우연하다고 단언한다. 이슬람에서는 전능한 신의 창조적 행위 없이는 세상에 어떠

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. 신의 이러한 행동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이며 순간순간 

세상을 재창조한다고 믿어진다. 따라서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은 없다. 모방할 수 

없는 신의 작업을 모방하거나 흉내 내려는 시도는 불경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기 때

문에 특히 이슬람 예술은 추상적이고 암시적으로 발달했고, 장식적으로 표현되었

다. 아라베스크는 그 중 가장 강력한 예다. 아라베스크는 양식화된 유기적 형태의 

순수한 장식으로, 표면을 덮으면서 가벼운 느낌을 준다. 서예가 중요한 예술 형태

로 부각되었으며, 서예에서 글자는 기호이자 무늬가 된다. 글자는 신의 언어를 구

체화하고, 신비롭고 신성한 가치를 지니며, 이슬람의 반자연적이고 추상적인 가치

를 실현한다. 이러한 글자는 코란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고, 동화되고, 조각들로 

변형되어 이슬람교도와 이슬람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을 자극한다. 이것은 건축

물의 외관에서 볼 수 있는데, 주로 신과 신의 공동체의 위대함을 집단적이고 객관

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

